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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면재활프로그램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다차원 심리 변화와 역량강화, 직업복귀준비 및 작업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에 위치하는 C병원에 입원한 산업재해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면재활프로그램으로는 주 2회 2시간씩 8주 동안 희망찾기프로그램과 주 5회 3~4시간씩 8주 동안 작업능력강
화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 때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차원 심리검사, 역량강화척도, 직업복귀준비도 및 작업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윌콕슨부호순위검정으로 전‧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 심리검사에서 불안, 우울, 신
체화,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반면(p<.05), 분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역량강화척도와 직업복귀준
비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작업능력평가에서는 바닥에서 허리높이로 들기, 허리에서 어깨높이로 들기, 바
닥에서 어깨높이로 들기, 옮기기, 밀기 및 당기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본 연구는 사회심리적 요소와 신체
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다면재활프로그램이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있어서 다차원 심리의 긍정적인 변화, 역량강화, 
직업복귀준비 및 작업능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직업재활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multifaceted intervention program on the psychological condition, 
empowerment, work readiness, and functional capacity for job performance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Twelve 
injured workers in C hospital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a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
2 hours a day, twice a week, for 8 weeks in total, as well as a work hardening program 3 to 4 hours a day, 5 times
a week, for 8 weeks in total.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September, 2017. A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 empowerment scale, work readiness interview and 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were 
conducted and the test scores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ith the Wilcoxon signed rank test. In the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anxiety, depression,
lack of social support, and somatization symptoms (p<.05) except anger. The participant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powerment scale, work readiness scale, and 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multifaceted intervention program can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psychologic condition, empowerment, work 
readiness, and functional capacity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in turn, may improve their rate of returning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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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먼저 도입된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개별위험부담책임을 사회연

대책임으로 분산하는 사회보험으로 1963년 11월 3일 법
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1]. 
산재보험에서 조속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

되는 재활서비스는 재활사업정책에 의한 것으로 2001년
부터 산재보험에 재활사업만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후 재활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2].
그러나 기존 산재보험은 ‘요양-보상에만 초점’을 두고 

운용하였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3].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의 대안으로 ‘조
속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
기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시행으로 재활사업이 추진되었다[2,4]. 
산재보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요양-보상-재활-
직업 및 사회복귀’ 과정을 통해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5-7]. 그러나 재활
서비스의 양적 성장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요양
기간의 장기화, 질병의 중증화, 더딘 신체회복 등이 문제
가 되고 있다. 또한 여러 재활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8], 효율적이지 
못한 재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재활사업 예산이 추가

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재생산 하고 있다

[2,9].
따라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 성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직무복귀가 

강조되고 있다. 
중도장애인으로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선천성 장애인 

및 조기장애를 입게 된 경우보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 신

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반면, 전문기술 
및 직장경험이 있어 직장복귀에 대한 의욕이 높다[10]. 
따라서,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신체적‧심리적 향상을 위

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율이 높아

진다면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원직무복귀를 돕는 방법으로 심리

적 향상을 위한 희망찾기프로그램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

한 직업복귀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Ro [11]는 산업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희망찾기-We 
Can)을 실시한 결과 희망정도와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역량강화와 긍정성 수준이 향상되었고, 
Jeong [12]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업재해
근로자에게서 자기효능감 향상, 우울과 통증이 감소되었
고 신체적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한 Noh 등[13]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산업
재해근로자가 자기효능감, 재활동기 향상 및 우울이 감
소하였고 원직무복귀 여부에 따라 자기효능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심리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양 중인 산업재해근로자에게만 제공되었고,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은 작업능력평가 실시 후 재활의

학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만 실시되어, 각각 별개의 프로
그램으로 제공되었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율은 직업재활만 실시하였

을 때 45.0%, 심리재활만 실시하였을 때 53.7%였으나, 
직업·심리·의료재활을 같이 실시하였을 때 60.4%로 높
게 나타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접근법을 병행하는 중재

가 효율적임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기능적‧심리적 

특성에 맞게 다면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업복귀 요

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

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다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산

업재해근로자의 다차원 심리 변화와 역량강화 수준, 직
업복귀준비 및 작업능력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산업재

해근로자에게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복귀율 향상과 산업재해근로자의 직

업재활서비스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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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에 소재
한 C병원에서 작업능력평가를 받은 후 직무전환 또는 
원직무복귀불가로 판정되어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이 필

요한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산재발생 
당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로의 재취업희망자, 단순 염

좌 또는 사무직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동의절차를 거친 후 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12명의 대상자들에 대한 연령, 성별, 교육정
도, 결혼상태, 요양기간, 업종, 진단명, 사고형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S. Age 
(yr) Sex Education Marital 

status
Onset 
(mo)

Type of 
business

Classification of 
diseases

Type of 
accident

1 62 M Middle school Married 18 Manufacturing M50.1 CTD

2 60 M Middle school Married 11 Manufacturing S46.00 CTD

3 45 M High school Married 6 Manufacturing S46.10 CTD

4 46 M College Unmarried 7 Manufacturing M51.2 Trip/slip

5 54 M Middle school Married 6 Construction industry S83.52 Collision

6 60 M High school Married 11 Manufacturing M50.1 CTD

7 46 M College Unmarried 6 Manufacturing S52.190 Fall

8 34 M College Married 7 Driving and shipping M51.1 Etc

9 26 F College Unmarried 6 Medical service S22.070 Trip/slip

10 42 M High school Married 11 Manufacturing S92.240 Collision

11 34 M College Married 6 Driving and shipping S93.2 Trip/slip

12 57 M Middle school Married 7 Manufacturing S22.090 Fall

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 M50.1: Cervic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M51.1: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M51.2: other specified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 S22.070: Fracture of T11 and T12 level, closed, S22.090: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level 
unspecified, closed, S46.00: Injury of muscles and tendons of the rotator cuff of shoulder, laceration, S46.10: Injury of muscle and tendon of long head 
of biceps, laceration, S52.190: Fracture of upper end of radius, part unspecified, closed, S83.52: ruptur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S92.240: Fracture of 
cuneiform foot, closed, S93.2: Rupture of ligaments at ankle and foot leve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데 그 중 직영병원에서 직접 시행되고 있는 사회

심리재활프로그램의 희망찾기프로그램과 직업재활서비

스의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제공하였고, 상
이한 관점의 프로그램을 병행 시행하여 이를 ‘다면재활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심리사회재활프로그램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발한 ‘희망찾기프로그램’ 중 회복기모델을 적용한 것
으로 관련분야 교육을 수료하고 개인 및 집단상담 경력

이 10년 이상의 진행자가 주 2회, 회기별 2시간으로 8회
기 동안 진행하였다. 각 회기별 주제에 따라 도입-전개-

결과 및 평가로 구조화 되어 집단상담의 형태로 제공하

였다.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복귀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1인, 작업치
료사 2인이 손상부위, 진단명, 사고형태 및 원직무를 고
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내용을 구

성하여 1일 1회, 3시간 이상 주 5회, 8주간 제공하였다.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내용과 기간은 재활의학과 의사

와 잡코디네이터(job coordinator), 물리치료사, 작업치
료사의 협의 하에 진행하였다. 중재 전‧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차원 심리검사, 역량강화척도, 직업복귀
준비도,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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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dure

2.3 연구중재

2.3.1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중인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해 개발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으로 역량강화, 생태체계관점, 강점관점을 이론적 기반
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해 후 신체
회복에 따라 아급성기, 회복기로 나누어 아급성기 4회
기, 회복기 6~8회기로 진행되며, 1회기 마음열기(프로그
램 O/T, 집단원 소개, 희망상징물 제작활동), 2회기 나-
이해하기(워밍업, 피규어를 활용한 자아상 탐색, 피드백 
제공, 마무리 및 평가), 3회기 건강한 감정표현(워밍업, 
핵심감정 발견 및 이해, 감정의 빙산이론, 마무리 및 평
가), 4회기 핵심감정과 가족이해하기(워밍업, 가족인형 
배치를 통한 가족력 이해, 마무리 및 평가), 5회기 강점
발견하기(워밍업 : 신체이완명상, 주전자명상, 나의 성공
담, 마무리 및 평가), 6회기 나-타인 새롭게 보기(워밍업, 
집단원 강점찾기, 자아상 형성의 이해, 마무리 및 평가), 
7회기 미래를 준비하기(워밍업, 미래명함 만들기, 구직 
계획에 대한 이해, 마무리 및 평가), 8회기 나-믿어주기
(워밍업, 희망나무 만들기, 지사 재활서비스 안내, 수료
식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찾기프로그램은 매년 
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연구진의 수퍼비전을 통하여 수

정․보완 되어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2.3.2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work-hardening program)은 산

업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목표로 근로자 개인의 능력

과 직업적 요구를 기초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15]. 산업재해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작업능력평가 실시 후 신체기능향상(스트레칭, 근력, 심
폐기능, 지구력 및 민첩성), 잡 시뮬레이션(모의/실제훈
련), 교육(안전 교육, 재부상 예방, 작업장 조절, 정확한 
작업 자세, 의욕 고취)을 실시하는 것으로 요양 종결을 
2개월에서 3개월 앞둔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다. 개개인의 직무와 손상부위, 진단명 및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1인의 치료사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진행한다. 

2.4 평가도구

2.4.1 다차원 심리검사(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

산재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개입 

여부를 판단하고,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발한 표준화
된 심리검사 도구이다[16,17]. 검사는 총 90문항으로 불
안, 분노,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 결여의 5가지 임상척
도와 비일관성, 부정인상, 긍정인상에 대한 3가지 검사
태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결과 임상척도 및 임

상척도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심리적 불안정상태로 보
고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
서는 다차원 심리검사 S형을 이용하였으며 총 25문항으
로 5가지 임상척도로만 구성되어 있다. 주로 사회심리재
활프로그램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할 때 활용되고, 비교 
결과 점수가 낮아지면 심리적 안정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2.4.2 역량강화척도(Empowerment scale)

역량강화척도는 산업재해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측정

하기 위하여 Rogers 등[18]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역량강화를 자아이미지(자아존중-자기효능), 실제적 힘
(무기력감-힘), 자율성(자율성-의존성)으로 3개의 하위요
인으로 분류하였고 총 2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
량강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946이었다. 

2.4.3 직업복귀준비도(Work Readiness interview)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필요한 준비행동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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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태에 대해 검사하여 개별재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개발된 검사이다[19]. 검사
는 초기면접지와 직업복귀준비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프로그램 전․후의 효과측정을 위하여 직업복귀준비
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직업복귀준비도검사는 총 14문
항으로 장해수용, 경제적 어려움, 자기능력평가, 직업선
택능력, 일자리수용자세, 직업적응능력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요인별 총점과 평점을 통해 취업가능성 높음과 낮
음으로 직업준비정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 개
발 당시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
려움을 제외한 10문항으로 직업복귀준비도를 측정하였다. 

2.4.4 작업능력평가(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산업재해근로자는 다면재활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작업능력평가는 산업재해로 
인해 손상된 근로자의 기능적 능력과 동작수행능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배터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20]. 본 연구에 사용된 작업능력평가는 결과 중 물건 
들어올리기, 옮기기. 밀기, 당기기를 이용하였다. 개인의 
직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특성상 평가항목이 달

라질 수 있다. 

2.5 자료 분석 및 통계 

다면재활프로그램의 사전․사후검사를 부호화 작업 

후 SPSS 22.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전·후 검
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다면재활프로그램 실시 후 다차원 심리검

사, 역량강화척도, 직업복귀준비도 비교

다차원 심리검사에서 다면재활프로그램 실시 전‧후

를 비교한 결과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분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p>.05)[Table 2]. 역량강화척도와 직업복귀준비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다면재활
프로그램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
적지지 향상과 역량강화와 직업복귀준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2 다면재활프로그램 실시 후 작업능력평가

비교

작업능력평가에서는 바닥에서 허리높이, 허리에서 어
깨높이, 바닥에서 어깨높이로 들기와 옮기기, 밀기 및 당
기기 모든 항목에서 다면재활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 다면재활프로그램이 
작업능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3].

Test
Pre-test Post-test

z p
M ± SD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

Anxiety 14.33 ± 5.11 11.92 ± 4.56 -1.965 0.049
Anger 15.08 ± 5.40 12.75 ± 5.31 -1.431 0.153

Depression 15.58 ± 5.62 12.75 ± 5.46 -2.504 0.012
Somatization symptom 14.67 ± 2.87 12.75 ± 3.72 -2.459 0.014
Lack of social support 13.67 ± 5.09 11.08 ± 3.90 -1.971 0.049

Empowerment scale 66.00 ± 4.39 68.83 ± 13.61 -2.122 0.034
Work Readiness interview 10.92 ± 1.88 12.50 ± 2.39 -2.003 0.045

Table 2.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s in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examination, empowerment scale, 
work readiness interview                                                                   (N=12)

Testa Pre-test Post-test
z p

M ± SD
Floor to waist (n=11) 7.84 ± 3.56 12.16 ± 5.58 -2.694 0.007

Waist to shoulder (n=9) 5.04 ± 4.78 7.48 ± 7.45 -2.023 0.043
Floor to shoulder (n=8) 5.67 ± 4.69 8.79 ± 6.90 -2.023 0.042
Bilateral carry (n=12) 7.94 ± 3.42 13.80 ± 4.78 -2.946 0.003

Push (n=12) 27.45 ± 15.28 34.93 ± 18.62 -2.936 0.003
Pull (n=12) 32.71 ± 17.73 38.20 ± 18.82 -2.197 0.028

a the number of tests for individual is various according to work characteristics

Table 3.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s in 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N=8~12)a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2018

298

4. 고찰

본 연구는 다면재활프로그램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다

차원 심리, 역량강화, 직업복귀준비 및 작업능력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여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

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의 다차원 심리검사 결과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 결여에서 프로그램 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희망찾기프로그램의 구성 내에 건강한 감정표현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Lim 등[21]의 연
구에서는 긍정심리학 기반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이 우울

과 불안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과 유사점

을 가진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활동이 우울
감 및 통증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는데[22-24], 작
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활동을 지속함으로

써 우울 등이 완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화(somatization symptom)는 다양한 심리 정신적 

원인으로 인해 신체기능과 전반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호

소와 염려로 정의되며, 통증 등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느낌으로 나타난다[16]. 신체화 항목에서의 향상은 작업
능력강화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신체기능향상과 희망찾

기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강점 중심에서 가능한 

것,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문제 상황을 올바
르게 인식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찾기프로그램
은 대상자의 강점 및 자원탐색 뿐 아니라 가족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 교류와도 연관되어 있다[8]. 또한 직업복귀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별, 나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손상부위, 손상형태, 요양기간, 사업체 특성, 직
무특성, 손상에 대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등 개인에게 
맞는 구조화되고 개별화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

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서적 지지를 다방면으
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더불어 희망
찾기 및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과 같이 직업복귀의 목적

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

로써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
복지사, 잡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
적인 접근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

문에 사회적지지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분노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산재장해인의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 
및 관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25].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용주의 대처 및 관심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 분노경험이 높게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 제공
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용주 및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

분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분노수

준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

리사회적인 요소가 높을수록 직업복귀나 직업유지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26], 추후 대상자의 분노를 
개선시키기, 사업주 및 사업장 인사‧안전 담당자들과 재
해자간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역량강화는 대상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소비자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27].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역량강화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산재서비스 종결 후 사회

복귀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 보통 역량강화의 과정은 
‘단절단계’, ‘일어섬 단계’, ‘터득하는 단계’, ‘당당히 함
께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역량강화
가 다면재활프로그램 이후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희
망찾기프로그램이 산재근로자의 역량강화와 긍정적 적

성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1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와의 단절 및 거부감을 느
끼는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

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어섬 단계’ 및 ‘터득하
는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표준편차범위가 늘어난 것은 역량

강화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추후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
을 세분화하여 다면프로그램이 역량강화의 향상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직업복귀준비도에서도 유의미하

게 향상되었다. 직업복귀율은 요양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28]. 신체장애는 시간이 경과되면 상태가 고착화되거나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복귀율이 떨어진다[2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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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발병 6개월이 경과한 후 
18개월까지 다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복귀준비도
에서 프로그램 전, 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요양기간이 오래된 대상자에게 다면재

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도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능력평가는 들기, 옮기기, 밀기, 당기기 등 모든 

항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무게가 향상되었다. 작업능력
강화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목적으로 구성된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적인 치료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프
로그램이 개인의 진단명, 손상부위, 업무 등에 맞게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결국 
직장복귀에 필요한 신체적 작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회복

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이 산재근
로자의 안전한 최대중량 들기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30].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의료재활(집중재활치료, 작업능

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 사회심리재활(희망
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심리상담, 취미활
동반 등), 직업재활(직업훈련, 재활운동지원, 원직복귀지
원,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31]. Kim [32]은 산재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하
는 의료재활과 사회심리재활의 ‘다면적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문헌들은 

각각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1,13,24]. 초기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
체활동, 인지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복합적
인 중재가 삶의 질과 인지기능 향상 및 우울 수준 감소

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33,34]. 본 연구에서도 개별
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보다 상이한 관점의 프로그램을 병

행 시행함으로써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의료재활영역 중 하나인 작업능력강화프로
그램과 사회심리재활영역중 하나인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조군이 없는 단일그룹 디자인으

로써 연구디자인에 있어 취약함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충분한 대상자 모집을 통해 실험군, 대조군을 비교한 연
구를 진행한다면 효과의 신뢰성을 공고화 할 수 있을 것

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인 희망찾기프

로그램과 직업재활서비스인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면재활프로그램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다차원 심

리, 역량강화, 직업복귀준비 및 작업능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근거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업
복귀 시 신체적, 심리적 중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직무
복귀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군에 따라 진단에 맞는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그 효과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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